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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제시문 (가)는 말을 빌려 타면서 얻게 된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설명한 글이다. 야윈 말을 빌
렸을 때는 조심조심 몰았지만 준마를 빌렸을 때는 거칠게 몰고 유쾌하게 내달리기도 했다. 자신의 것
이 아니라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 때로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
실조차 잊고 자신이 소유한 물건처럼 다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소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말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뿐 아니라, 권력이나 부귀영화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예컨대 임금의 신분과 권한, 신하의 부귀와 권세는 모두 백성으로부터 
부여된 것이지 그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런데 이를 잊고서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양 남용한다면 결국
에는 독부나 고신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즉 제시문 (가)는 말과 같은 사물이든 신분이나 권력이
든 모두 인간이 원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란 점을 주장하며 소유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
의 인식을 경계하고 있다. (492자)

 2. 제시문 (다)의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
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정기준을 비판하시오. 

  이도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치에 참고하는 것이 임금의 덕목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백성들
은 한자가 어려운 까닭에 자신들의 뜻을 직접 전달할 수 없었고, 관료들을 거쳐 전달되며 민의는 관료
들의 입맛에 맞추어 왜곡되고 편집되었다. 이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것이다. 
  반면 정기준은 이도의 이러한 시도가 권력을 백성들에게 넘기려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왕
과 관료는 권력을 소유한 만큼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왕과 신하의 지위나 권력은 원래 백성의 것이고 왕과 사대부
는 이를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권력을 백성들에게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그의 주
장을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정기준은 백성들이 글을 알면 깨이게 되고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내면서 권력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세상이 되면 사대부는 권력을 잃고 조선을 이끌던 성리학 또한 자리를 잃게 되
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출생으로 결정된 양반이라는 신분의 우월함과 그것에 기반
한 사대부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제시문 (나)의 오스만 제국과 같이, 한 국가가 발전하
기 위해서는 출신이나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
서 신분이 낮은 백성들도 쉬운 글자를 통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정기준을 비판할 수 
있다. 또 오스만 제국이 종교나 풍습, 민족 등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며 광대한 영토에 걸친 번
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조선을 성리학으로만 다스려야 한다는 그의 주장 역시 편협한 견해라 할 수 
있다. (871자) 


